
 

더사인 방학이 끝나고 일상으로 

네팔과 인도에서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인 더사인이 1 주일의 긴 시간이 드디어 

끝나고 학교는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아직 시골에 가서 돌아오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지만, 그래도 일상은 그렇게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더사인 

명절이 끝났지만, 2 주뒤에 다시 큰 명절중에 하나인 띠할이 4 일다시 

시작하기때문에 지금은 두개의 큰 명절사이에 낀 2 주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학생들 소풍이나 수학여행이 계호기되어있는것이 네팔의 

국룰입니다. 언약학교도 이번주와 다음주 기간에 유치원부터 10 학년 학생들이 

그룹별로 나누어서 소풍을 다녀오려고 계획중이랍니다. 네팔의 소풍은 우리내 

어린시절 도시락을 싸들고 산과 들로 가서 게임을 하고 도시락을 먹으면서 

노래와 춤을 즐깁니다. 

 

큰 학생들은 조금 멀리 떨어진 계곡 같은 곳에 가서 밥을 해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길에 안전이 늘 중요한 이슈입니다. 오가는 길에 안전하게 

다녀올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소모가 아닌 창조로 

11 월 14 일에 IBA 에서 주관하는 zoom 으로 하는 세미나에 스피커로 한 섹션을 

맡게 되었다. 젊은 청년들에게 선교현장에서 일하는 BAM 에 대한 나눔을 

요청받았기때문이다. 청년들에게 선교 현장에서 사용되어지는 비즈니스와 

관련해서 나누는 첫번째 꼭지는 "소모에서 창조로" 생각의 전환이다. 

 



선교컨퍼런스에 가면 많은  후보생들이 자신들이 대학교때 공부했던 전공을 

가지고 선교지에서 어떤 방식으로 섬기고 쓸수 있을까에 대한 호기심으로 질문을 

대부분한다. 나도 그 시절 선교지로 나가기 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전공을 

가지고 선교지를 어떻게 섬길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선교지를 고민했던 시절이 

있었다. 

 

실제로 선교지에 나와서 많은 선교사들과 내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면 선교와 

사역에 대한 접근법이 가지는 기존의 한계성이 있다고 생각이 든다. 내가 할수 

있는 일, 그리고 잘하는 일을 가지고 현지인들과 사역지를 섬긴다는 관점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소모하고 소진하겠다는 관점을 가지고 

간다.  

 

그렇게 선교지와 현지인을 섬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선교현장을 뛰어드는 경우 

보통 10 년안으로 번아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선교사역을 한다는 

것을 봉사와 섬김으로 제한하고 선교사역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안에 에너지를 

소모해서 나눠줘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게 되기때문이다.  

 

오히려 우리는 선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특별한 상황과 context 를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새로운 생태계를 창조하는 관점으로 접근할때 복음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볼수가 있다. 그러한 특수한 상황가운데서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던 것들이 

사용되어질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지만, 새로운 상황가운데서 창조가 만들어내는 

유연성과 공간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임팩트와 영향력을 줄수 있다.  

 

소모하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우리는 늘 무엇으로부터 공급받고 나누어 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된다. 어느순간 공급이 끊어짐을 보거나 혹은 내가 

말라버렸다는 느낌이 들때(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변화도 없고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때) 다른 공급원이 어디에 있을까 고민하며 탈출구를 찾게 

되는 것이 일상적이게 된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복의 근원(source of blessing)이 되고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는 곳이 되는 것인데, 사역을 하면할수록 섬기면 

섬길수록 메말라 가고 있는 자신들을 볼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사역을 소모적인 관점에서 창조의 관점으로 변화시킬때 우리는 새로운 길을 

만들수 있고, 새창조에서 오는 에너지는 우리 뿐만이 아니라 다른이들에게 

회복을 줄수 있다.  

 
 

 

월페인팅 시작 

6 학년 아이들에게 네팔의 전통 가옥과 풍경을 담은 그림을 주고 학교에 

월페인팅을 위한 밑그림을 시작하였습니다. 몇몇이 짝을 이루어서 프로젝트로 

진행하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열심히 참여해주어서 의미있는 시간들이 될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아이들안에 어떤 방식으로 협력하는지에 

대한 배움의 장이 되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었습니다. 네팔 학생들을 

가르치다보면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종종 발견하는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아이들안에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한 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팔 서쪽 지역의 지진 

몇몇 분들이 카톡으로 안부를 물어주셔서 기도편지에도 남깁니다. 네팔에 11 월 

3 일 밤 12 시에 서쪽 자자르콧이라는 지역에서 진도 6.5 정도의 지진이 일어나서 

카트만두에서도 약 10 분간 건물이 흔들리는 지진을 경험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할지를 물어서 밖에 잠시 피신하고 있다가 

지진이 멈춰서 들어왔습니다. 

극서부 지역에서는 자고 있다가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를 통해 약 120 명의 

사망자가 나오는 큰 슬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사상자가 더 나올수도 있다고 합니다. 구조작업이 조속히 진행이 되어서 

사상자가 줄어들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